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의 본체를 교체하는 시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만약 인체 내에서 스스로 전기발전이 

가능한 유연한 압전 자가발전기를 개발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할 수 

있다면 기기교체수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부대비용을 줄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내에서 자가 전원공급이 가능한 자가발전형 인공심장박동기 구현을  

위해 단결정의 PMN-PT 압전박막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유연한 자가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제작된 유연한 압전 자가발전기는 굽힘과 누름과 같은 기계적인 변형에 의해 8.2V의 전압과 

0.22mA의 전류를 발전 하였는데, 발생된 전류는 지금까지 발표된 유연한 압전세라믹 자가 

발전기중에 최고로 크다. 자체 전원공급이 가능한 박동기의 구현을 위해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몇 가지 시연을 진행하였다. 유연 자가발전기를 굽힐 때 발생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50 

개의 LED를 점등 하였고, 리튬이온배터리를 충전하였다. 더 나아가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심장의 전기자극을 실시하였는데, 우수한 전기에너지 발전특성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심장 

박동을 규칙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인공심장박동기 뿐만 아니라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술을 발전시키면 인공심장박동기의 배터리 교체 수술주기를 늘려 환자의 의학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심장박동기의 에너지가 부족해 불가능 하였던 

심장의 추가적인 상태 진단을 통해 심장마비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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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의 본체를 교체하는 시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만약 인체 내에서 스스로 전기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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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기기교체수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부대비용을 줄여 환자의 불편을 

본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 유연한 압전 자가발전기를 이용한 생체 내 전기발전 기술이 개발되면 이식형  

심장박동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직접적으로 심장을 자극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제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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